
해외출장 결과보고서

Ⅰ. 출장 개요

1. 출장목적 :  

 ○ 본 출장의 목적은 일본 돗토리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동 대학이 주최하

는 「글로벌 경제하의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가족농업」이라는 주제

의 국제심포지움에 한국측 발표자로 참석하여, 동아시아 가족농업의 진

로를 공동모색하고자 함.  

2. 출장자, 출장기간 및 출장지

 ○ 출장자: 박문호 연구위원

 ○ 출장기간 :2014. 10. 22(수) - 10. 25(토) [3박4일] 

 ○ 출장지: 일본 돗토리현

   

3. 주요 조사 내용

 ○ 동아시아(한국·중국·일본)의 가족농업의 동향과 대응전략

   - 한국(박문호): 글로벌경제하의 한국의 가족경영 동향과 육성전략

   - 중국(손위주): 글로벌경제하의 중국 가족경영의 도전과 대책

   - 일본(미쓰무라 이치젠): 글로벌경제하의 일본농업에 있어서 가족경영

4. 주요일정

일시 지역 주요일정 비고

10.22(수)
인천

돗토리
인천국제공항 출발 → 오사카 경유→돗토리 도착

10.12(일) 돗토리 심포지움 참석, 발표 

10.13(월) 돗토리 현장견학, 돗토리→오사카 

10.19(일)
오사카

인천
 오사카→ 인천 도착



면담자 기관명 직위 연락처
노우미 마코토
마쓰무라 이치젠
마에가와 니타로
야스노부 쿠미

돗토리대학
돗토리대학
돗토리대학
돗토리대학

교수
교수
교수
교수

0857-31-5445

5. 주요 면담자

 

Ⅱ. 주요조사내용(심포지움 발표요지)

1. 중국

○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경영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 집약화, 전문화, 
조직화, 사회화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
점을 두고 있음. 그리고 그 기본틀로서 가정농장(가족경영)을 바탕에 두고 
있음. 가정경영외의 새로운 경영주체는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
을 유도하고 있음. 즉, 가정농장(家庭農場)에 접목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
을 구축하는 것이다. 합작사에 의한 사회서비스 기능, 상공업자의 농업에의 
투자촉진이 그것이다.  

2. 일본
○ 일본의 가족경영의 약체화되고 있는 가족경영의 과제는 안정된 농업구조를 

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로서 가족과 경작자가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
여 농지소유의 안정성, 자원관리의 안전성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
이 과제다. 이러한 조건정비하에서 농업의 조직화, 규모화, 전문화를 꾀할 
수 있는 지역영농집단의 성립시키는 것이 일본농업의 과제다. 

3. 한국
○ 앞으로의 농업경영은 전업농의 주도하에 산업전반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

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며, 농업경영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영세농의 
보호를 위해서는 탈농의 유도 보다는 지역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하여 지역
사회에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 이를 위해서는 
마을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.

○ 둘째, 농업외부에서 능력있는 인력 및 자본의 유치가 중요하며, 경영체의 



육성도 농업차원이 아닌 농산업의 육성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형태의 경
영체를 농업부문에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. 최근의 도시로
부터의 신규취농인력의 유입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할 
수 있어야 하며, 다양한 농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○ 셋째,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는 맞춤형 경영지원 프로그램
의 개발 보급이 요구됨. 전업농 내지 농산업경영체에게는 산업정책차원의 
지원 프로그램, 중·소농 에게는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사회
의 틀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○ 넷째,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의 능력을 제고 할 
수 있어야 하며, 특히 지역 리-더의 육성이 요구됨.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
통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다 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인력을 육성
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4. 요약
○ 한·중·일 동아시아 3국의 가족경영의 공통점은 영농규모의 영세성, 가족노

동력의 약체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여, 글로벌 경제체계에 대응하기 
위하여 가족경영이 연합하여 규모화, 조직화, 전문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
다는데 일치하고 있음. 세부전략으로서는 중국의 경우, 가족경영의 틀을 유
지한체 사회적비스기능을 수행하는 합작회사, 상공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강
화하여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, 일본의 경우는 농지
의 소유자 및 이용자 안정적인 권리가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전면적인 지역
농업의 조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,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체로 발전시켜 
나가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. 

 
○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가족농을 핵으로 하는 지역농업의 조직화와 함께 

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과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농업에 유입시켜, 농업 연
관산업과 연계된 산업으로서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고, 이러한 조직시스템
을 이끌 수 있는 리-더의 확보가 과제라고 할 수 있음.       


